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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키움 프로젝트 발대식 축사

(2018. 5. 12. 토, 대강당)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KAIST 총장 신성철 입니다.

오늘 영재키움 프로젝트 발대식에 참석한 400명의 영재 학생들, 그리고 멘토 

선생님들의 KAIST 방문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최은옥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시 ․도교육청 장학사님들, 그리고 강연자 

여러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오늘 행사에 참석하시진 못했지만 국정운영으로 바쁘신 중에도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주도해 주시고, 축하영상을 통해 격려해주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재키움 프로젝트에 선발되어 오늘 발대식에 참석한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입니다. 나이로 보면 11살에서 16살 정도 됩니다. 

철없이 지내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조금씩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든 나이입니다. 전체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진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요? 

바로 “시작이 반이다” 입니다. 

제 나이가 올해 66세인데 돌이켜보면 ‘시작은 반’이라기보다 “시작은 99%”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훗날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 입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정도의 나이에 

이미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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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정치, 외교,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성공의 키워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전(Vision), 바로 꿈 입니다. 꿈을 크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가진 꿈의 크기만큼 성공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1953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꿈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 그들이 창출한 부에 대한 통계를 냈습니다. ‘꿈이 있다’고 대답했던 

3%의 졸업생들이 창출한 부가 ‘꿈이 없다’던 나머지 97%의 졸업생이 창출한 

부에 비해 훨씬 컸습니다. 똑같은 실험을 하버드대학에서 1973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하버드대학에서도 그 결과는 같았습니다. 꿈을 가진 

3%가 꿈이 없던 나머지 97%보다 훨씬 크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자로서의 꿈을 갖고 있다면 관심 있는 과학자들의 전기를 

찾아 읽어보길 권합니다. 아인슈타인, 뉴턴, 마리 퀴리 등 인류 역사상 과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들의 전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며 꿈을 

키워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훗날 KAIST에 

진학하는 것도 좋습니다. KAIST는 과학자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인문사회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KAIST 경영분야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1971년 설립된 KAIST는 올해로 47세가 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 모두는 큰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가 일으킨 ‘산업화의 기적’, ‘정보통신의 기적’ 등 여러 

기적의 중심에 바로 KAIST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에서 근무하는 석 ․박사급 인력의 

25%가 KAIST 출신입니다.

KAIST가 위치한 이곳을 대덕연구단지라고 합니다. 대덕연구단지 내에는 26개의 

정부출연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들의 박사급 인력 4명 중 1명이 KAIST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이공계 교수 20%가 KAIST 출신입니다. 

그 명성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면 KAIST에 입학해 공부하는 꿈을 갖기를 조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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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 키워드는 미션(Mission), 사명감입니다. 여기서 

사명감이란 이웃, 사회, 나라, 세계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는 배려(Caring)의 

삶을 통칭합니다. 자신의 일을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명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재키움 프로젝트도 배려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를 보고 있는 

KAIST 학생, 멘토 선생님, 자원봉사자 등 발대식을 위해 많은 분들이 배려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배려의 

정신을 함양해야 합니다. KAIST에서도 배려의 정신을 중요한 교육 인재상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키워드는 패션(Passion), 열정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다보면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서 만나게 될 어려움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끈기 있게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는 과정에서 2,000여 번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실패를 할 때마다 에디슨은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꿈꾸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가길 바랍니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Vision과 Mission과 Passion을 함양하게 

되어 훗날 각자 꿈꾸는 분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인 MVP(Most Valuable 

Player)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프로젝트가 우리 학생들의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는 MVP 플랫폼이 되길 바랍니다.

영재키움 프로젝트에 선발된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고, KAIST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12.

KAIST 총장 신 성 철


